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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감각세계에 대하여◆

학습목표※

메를로 뽕띠의 살의 존재론을 통해 감각세계에 대해 고찰해본다.

지난 시간▲

세계는 언제나 양식화되어 우리의 지각의 대상으로 나타남 세계 이전의 양식이나 스타- .

일 세계이전의 세계 존재 지평으로서의 세계가 있으며 스타일로 세계가 존재함, . .

지각은 동일한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이행하는 운동성과 세계의 상관관계로-

세계를 지각함.

세잔느의 회의 세잔느는 내용을 미리 상정하고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지각하는 세계- - ,

의 감각적인 것들의 형태를 회화로 가져오려고 노력 회화내의 공간 질적공간 형태화된. - ,

공간

메를로 뽕띠가 말하는 공간 표피적인 공간이 아닌 심층의 공간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

실제공간은 이미 자체의 깊이를 체험된 공간 내에 가지고 있음 메를로 뽕띠는 회화에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근법적인 공간을 벗어나는 방식 원근법에 환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함.

살의 존재론▲

경험과 표현에서의 의미는 언어에서 말하는 기표 기의를 가진 단어적 의미 사유의 의미라, ,

기보다 우리 몸이 세계와 직접 관계 맺으면서 갖게 되는 의미를 뜻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 뽕띠는 살의 존재론이라는 것을 말한다 살의 존재론은 메를로 뽕띠가 후설의.

현상학을 벗어나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메를로 뽕띠는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

는다 살이라는 것은 감각하고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나의 의식이 세계하고 관계하기. .

이전에 이미 나의 몸은 세계와 관계하고 있다 그때 살이라는 것은 감각과 직접 연결되어있.

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살을 부딪혔을 때 상대를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앞서 털이 많다든지.

하는 몸의 직접적인 감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메를로 뽕띠는 살의 존재론을 역설한다. .

후설의 이중감각▲

메를로 뽕띠는 살의 존재론을 설명하기 위해 후설의 이중감각을 가져온다 왼손이 펜을 쥐.



고 있을 때 오른 손이 왼손을 만진다면 왼손은 만지고 만져지는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된,

다 후설은 양손을 맞잡는 경우 서로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는 가역세계를 얘기하면서 타인.

과 손을 잡았을 때 타인의 손을 단순한 대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체로 느낀

다고 한다 또 타인의 손을 맞잡으면서 그가 나와 똑같은 살을 가진 존재 육체를 가진 존. ,

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육체와 동시에 심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타인도 심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손을 맞잡으며 알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유비화하.

는 통각을 통해 또 다른 주체 알테르 를 경험한다( ) .

메를로 뽕띠의 이중감각▲

메를로 뽕띠는 왼 손이 오른 손을 맞잡았을 때 주체로도 얘기할 수 없고 대상으로도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감각하는 주체는 그 안에서 주체도 대상도 아니며 내적인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자신 안에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각하는 주체는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메를로 뽕띠는 말한다 그는 만져지는 대상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 세계의 살로 확립.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 내 안에 이미 세계의 살 세계의 만져지는 것들과 유사성을 갖고. ,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메를로 뽕띠의 이중감각은 후설의 그것과 차이를 가진다. .

메를로 뽕띠의 감각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함▲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 뽕띠는 지각함의 명증성을 지각된 대상의 명증성과 일치시켰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들 그 자체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가령 붉음이 있다고 말하.

는 것은 내가 붉음을 본다는 것이고 붉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감각은 주체와 대상의 구분.

을 선행한다 오히려 감각함으로부터 주체와 대상이 도출된다 이제 메를로 뽕띠의 사유는. .

감각함 자체 감각적인 것 그 자체로 옮겨진다 주체와 대상으로부터 감각이 설명되는 것이, .

아니라 오히려 감각함으로부터 추후에 발생되는 것이라면 주체와 대상을 다른 식으로 설명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함을 감각하는 것 가령 유기체의 기관? (

들 과 감각적인 것의 현실태적인 일치로 보았다 영혼론 장 절 그 잠재적인 본질에 있어) ( , 3 2 ).

서 구분된 두 가지 대립항은 감각함이라는 현실에서 일치를 이룬다 유기체의 기관은 감각.

함이라는 현실태의 완성을 통해서만 잠재성으로서의 기관의 본질을 실제로 실현한다 동시.

에 기관은 감각된 것에 의해 변형을 치르게 된다 다른 한편 감각적인 것은 막연하게 존재.

하다가 감각함이라는 체험이 실현되면서 그 현실태적인 본질을 획득한다 메를로 뽕띠의 감.

각세계 혹은 감각의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함의 추론에 일치시켜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점에서 이 두 가지 점은 결국 같은 곳으로 수렴되는데 아니라고 본다 첫째 감각- - . ,

하는 것과 감각적인 것은 메를로 뽕띠에게서 동일한 근원을 갖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살의.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를 그 본질상 구분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아리스토. .

텔레스가 여전히 실체를 전제하는 철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메를로 뽕띠가 말하. ,

는 감각적인 것 대문자로 시작하는 감각의 덩어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Sensible), “ ”(

것 남수인 역 동문선 은 현실적으로 감각되는 것을 언제나 초과한다 감각적인 것, , , 195) . ,

감각 덩어리는 주체의 체험을 넘어서서 칸트식의 초월적인 감성적인 것으로서 존재하기 때,

문이다 감각함이라는 체험이 감각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감각적인 것 그.

자체가 감각함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그 자신에로 열리게 하기 때문이다.



감각세계의 존재▲

존재 이전의 존재 그들의 주관적 상관자 는 그들의 일부를 이룬다 빨강의 감각은 감각“ ... ‘ ’ .

된 빨강의 일부를 이룬다 이것은- 일치가 아니라 열개 스스로를 열개로( déhiscence),裂開

서 인식하는 열개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384).

그렇지만 그 자체로 감각적인 것은 그 자신이 초월성으로 혹은 언제나 무엇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현상 나타남 지각된 것을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자면 감각적인, , .

것은 절대적인 가시성으로서의 비가시성이고 실제로 보이는 것에 끊임없이 따라붙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마치 형태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공존하는 바탕처럼 실제 하는.

지각과 감각의 체험 이전에 또는 이후에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메를로.

뽕띠는 이것을 이 있다 로 표현한다 초월적으로 있으면서 현상을 가로지르는 이러‘... il y a’ .

한 존재를 메를로 뽕띠는 감각세계에서 찾는다 그런데 이 감각세계의 존재는 정태적인 존.

재가 아니라 역동적인 존재이고 살의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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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2 )

감각세계의 초월성◆

학습목표※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는 감각세계의 초월성에 대해 알아본다.

거울의 이미지▲

■ →
보는 자 보이는 자

거울에 비치는 대상을 마네킹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데카르트의 시선이다 그는 나의 사유에.

들어온 것이 아닌 바깥에 있는 것은 언제나 대상이며 나의 사유에 의해서 그것의 형태 표,

상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데카르트는 창밖의 우비를 쓰고 가는 것이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반면 메를로 뽕띠에게 보이는 나는 동시에 내 곁에 있는 나이다 유사. .

성의 관계라는 것이다 무엇을 볼 때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서 보이는 내가 바로 나라고 가시성 내에서 알게 된다 마네킹이라고.

볼 때는 내부와 외부를 단절시켜 외부는 내가 아니라는 단절의 과정이 있다 그런데 메를로.

뽕띠는 가시성이라고 알게 하는 유사성의 과정에서는 단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

는 일종의 원환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가시성의 세계 혹은 세계의 살에 속해있기. ,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항상 보는 것을 언제나 넘어서며 접촉의 관계.

를 가진다 거울의 이미지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오늘 보는 나의 거울의 이미지와 내일. .

보는 나의 거울의 이미지 매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거울의 이미지가 있다 이때 다양한 거, .

울의 이미지들에 도달되지 않는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감각을 끊임없이 유도하

는 감각덩어리가 있다 이미지들이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

주체의 자리▲

가시성의 세계에 속해있는 나와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이는 나는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세계를 바라볼 때 바깥의 사물은 나와 같은 유사성의 관계를 가지며 무

수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는 자는 보이는 자를 포섭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주.

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자가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주체로서가 아니.

라 얽힌 관계 속에서 사물 위에서 보는 것이다 메를로 뽕띠는 이중감각이라든가 보이는 것.

과 보는 것의 관계를 통해 주체가 사유 안에서 자기동일성의 원리를 확립한다고 한다 주체.

라고 하는 것도 감각세계 내에서 보면 이미 그 자체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이 일어

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

■



에 더 이상 자기의 권위적인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감

각적인 것 내에서 자기가 보는 것의 주체로 확립이 된다는 주체의 본래 자리를 찾은 것이,

다.

몸과 세계의 접촉▲

보이는 것 안의 나의 몸 이것은 단순히 나의 몸이 보이는 것의 한 단편이라고 말하고자 하.

는 것은 아니다 저기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여기 저기의 변양과 같이 나의 몸이 있다 아니. ( ) .

다 그것 몸 은 보이는 것에 의해. ( )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몸이 잡동사니의 집합인 그러한 기.

획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으로 둘러싸여 있고 테두리 쳐있다 이것은 다음을. .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몸 자신을 본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 ) se voit. . -

보고 있는 자신을 본다 그것을(il se voit voyant), 저기에서 발견하는 나의 시선은 그것이

여기 자기 곁에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몸은 세계 앞에, . - 세워져 있고 세계는 몸 앞에 세

워져 있다 이들 사이에는 포옹 얽혀 끌어안음 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두. ( ) .

존재 간에 경계선이 아닌 접촉의 표면이 있다 반사 영상들은 반사된 것들과 유사하다. ... =

시각 비지옹 은 사물들 속에서 시작한다 어떤 사물들 어떤 사물 커플들은 시각을 요구한( ) . ,

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389-390)

사르트르와 메를로 뽕띠▲

메를로 뽕띠는 보는 동시에 보이는 주체는 내부적인 균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메를로.

뽕띠가 보는 자라고 주체를 가정할 때 이것은 가시성의 세계에 속해있으면서 그 내부적인

균열을 갖기 때문에 주체가 볼 수 있다고 한다 보는 자라고 주체를 가정했을 때 보임은 주.

변의 패임 세계의 패임에서 나온다고 메를로 뽕띠는 생각한다 반면 사르트르는 주체를 대, .

자적 의식과 즉자의 존재로 보았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단절되어있다 메를로 뽕띠는 이 절. .

대적인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세계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즉자적인 존재가 그 안에 끊임없이

비지옹들이 있고 느낌들과 현상들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무로서의 대자.

적 의식과 즉자 존재는 메를로 뽕띠의 시각에서 보자면 몸과 세계가 모두 자신의 실존적 근

거를 빌리는 균열을 포함하는 살의 존재로부터의 추상화에 불과하다 존재는 깨뜨릴 수 없.

고 결여가 없는 완전한 단일성이 아니다.

새로운 봄을 위하여▲

직관을 중요시하는 데카르트는 직관적으로 나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의 대상을 포착하는 것

을 이야기한다 반면 메를로 뽕띠는 살이 이르는 과정은 거리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

의 직관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그 보임에서 나와의 유사성을 찾는 것처럼 살

의 존재에 도달하는 것을 거리를 가져야 되고 살의 존재는 항상 거리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살의 존재는 차이의 동일성이라고도 한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서로 유사. .

성의 관계로 맺어져있으므로 차이가 있으면서 그 차이로부터 동일성을 끌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차이의 동일성이며 차이가 있으려면 항상 시공간적인 거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나의.

지각과 동시성을 이루는 과정 거리 혹은 체험 느낌은 항상 탈자적인 시공간을 요구하는, ,



것이다 그래서 살의 존재라는 것은 체험이나 느낌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메를로 뽕띠는. .

우리는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한다 이제까지 사유중심이란 것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바깥으로부터 내 안의 봄이 형성되는 과정 새로운 봄,

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그것의 근거로 살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